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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compare idiom comprehension abilities and error types between

school-aged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 (TD) and those with vocabulary delay (VD). We
also explored how and what kinds of relations lie among idiom comprehension skills and three

executive function (EF) components (working memory, inhibition, shifting), in two groups.

Eighteen children with TD and nineteen children with V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hildren’s performance was assessed via idiom comprehension task and EF tasks of working

memory, inhibition, and shifting (NWR, SST, DCCS). As a result, VD group performed

significantly lower in general on idiom comprehension task than TD, and both performed better on
the contextually cued condition. The results highlight that children with VD require conscious

effort to activate inhibitory control of irrelevant information to fully make use of contextual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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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이 문맥 유무 조건에 따라 관용어 이해능력과 오류

유형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하위 요소(작업기억, 억제, 전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18명의 일반 아동과 19명의
어휘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 과제,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지신호과제,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관용어 이해 과제에서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두 집단은 문맥과제에서의 수행력이 높았다.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억제 능력이
취약하여 문맥 단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관용적 의미를 파악하여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어휘지연, 관용어 이해능력, 문맥 단서, 집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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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어의 ‘비행기를 태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누군가를 비행기에 태우거나 공중에 띄운다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이 추어올리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표현처럼 개별 낱말들의 사전적 의미가 단순히 결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뜻 너머로 특수한 의미를 갖고 발화를 한층 다양하고 섬세하게 해 주는 비유언어를

관용어라 한다. 관용어는 복합적 의미를 간결하고 다채로우며 흥미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그려

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구어와 문어 의사소통에 풍성함을 더한다(Bromley, 1984; Nippold,

1991). 대화, 교실 수업, 읽기 등에서 자주 쓰이는 비유적 표현의 일차적 유형에는 관용어, 은유,

직유, 속담 등이 포함되며(Owens, 200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08)은 관용어의 정의를

“습관적으로 쓰는 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

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07)은 관용어의 종류를 “관용어 속의 각 단어들이 지닌 기본의미

를 합쳐도 그 전체의미가 실제 관용어의 의미와 일치되지 않는 의미론적 관용어”와 “그 의미는

일상어와 다름없이 이해되어도 그 단어들끼리만 꼭 어울려야 하는 통사론적 관용어”로 나누고,

한국어 관용어의 대부분이 의미론적 관용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관용어의 특징과 중요성

관용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결합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수한 의미로 해석되며, 말 그

대로의 뜻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다. 따라서 관용어 학습에 어려움

을 겪는 아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관용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해당 언어를 숙달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

기도 한다(한세경, 2004).

아동은 학령기에 다다르면 언어를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비유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임종아, 2010; Nippold, 2007; Nippold, Moran, &

Schwarz, 2001). 낱말의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갖는 비유적 표현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특히 학령기부터는 일상뿐 아니라 학교와 학습 상황에서 비유

적 언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관용어의 중요성은 계속하여 증가한다(오소정, 2001;

Nippold & Taylor, 2002). 아이들은 또래와 대화할 때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말장난과 풍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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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숙어와 속담을 사용하며,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또래에게 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Nippold, 2007). 아동은 비유를 통하여 보다 창조적으로 언어를 사용

할 수 있게 되며(오소정, 2001), 관용어는 꾸준히 사용하고 문맥으로부터 그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습득되기 때문에 관용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

고 학령기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관용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문법적으로 분석해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

므로 상위언어능력을 필요로 한다. 상위언어능력은 상위언어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van Kleeck(1982)에 의하면 이는 언어의 본질과 특성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숙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맥락 밖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위언어적 판단은 언어 이해와

산출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은 4세가 되어야 가능해지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7-8세부터 상위언어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Hakes, 1982; Kamhi & Koenig, 1985; Smith &

Tager-Flusberg, 1982). 따라서 상위언어능력이 요구되는 관용어는 어린 아동이나 어휘지연 및

단순언어장애 등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특히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일반 아동(이진숙, 박소영, 2010)과 다문화가정 아동(최송

아, 홍경훈, 2012), 읽기이해부진 아동(김하늬, 2012; 현혜숙, 김영태, 임동선, 2011)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이다희, 고선희, 황민아, 2014), 경도지적장애 성인(오진영, 이은주,

2014), 청각장애 성인(성소연, 2007) 집단을 일반 집단과 비교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학령기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이 표준화 어휘력 검사로 측정한 어휘 수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

수준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을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이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빚는 요인으로 아동의 어휘 능력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집행기능의 요소와 역할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 EF)은 다양한 인지적 하위 과정들의 작동을 조절하여 인간의

인지 역학을 조정하는 다목적 통제 기제이다(Miyake et al., 2000). 다시 말해, 집행기능은 인간

의 인지와 사고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넓은 의미에서 집행기능은, 하위 인지 과정의 감독

과 조절에 관여하는, 공통적이고 분리된 측면들로서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으로 통제되는 고차원

적 사고 과정으로 정의된다(Alvarez & Emory, 2006; Jurado & Rosselli, 2007; Lezak, 1982;

Miyake et al., 2000; Stuss & Alexander, 2000). Miyake 등(2000)은 잠재변수 분석을 통하여 집

행기능을 억제(inhibition), 전환(shifting), 최신화(updating)의 세 가지 핵심 기능들로 범위를 좁

혀 분류하였고, 집행기능 내에서 이들의 단일성과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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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의 핵심 하위 기능 중 하나인 억제는, 강한 내적 경향 또는 외적 유혹을 무시하는

대신 더욱 적절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의집중, 행동, 사고, 감정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억제 및 조절 능력은 인간이 충동과 습관 너머로 변화할 수 있게 하며,

반응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Diamond, 2013). 또 다른 집행기능 핵심 요소

인 전환 능력은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둘 이상의 반응을 오

가며 대안적 전략을 고안하고 주의집중을 분배하여 다양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을 동시

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Anderson, 2002). 아울러 최신화 능력은 관련없는 정보를 새롭고 더

알맞은 정보로 교체함으로써 작업기억에 보유되는 정보를 적절한 것으로서 변경하는 집행기능

요소이다(Morris & Jones, 1990).

Key-DeLyria와 Altmann(2016)도 억제, 전환, 최신화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적

집행기능 요소들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집행기능을 측정하는 과제를 선택할 때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적 하위 요소와 하위 인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집행기능이 다요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집행기능 과제들이 추가적인 하위 인지 과정도 포함

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Key-DeLyria & Altmann, 2016; Lezak et

al., 2004). 또한 각종 집행기능 과제들은 서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어 Friedman(2016)은 집행기능을 측정할 때 단 하나의 도구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여러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집행기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과 그러

한 집행기능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들은 보편적으로 합의되거나 정의되지 않으며(Jurado

& Rosselli, 2007; Lezak et al., 2004; Stuss & Alexander, 2000), 대부분의 집행기능 하위 요소

들은 그 자체로서 보다 더 구체적인 능력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이다(Key-DeLyria &

Altmann, 2016).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들에 대한 정의와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 더하여, 학령기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집행기능의 세 하위 영역(억제, 전환, 최신화) 모두

를 명확히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세 영역에 대한 측정 방법

을 다양하게 사용한 연구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Arizmendi et al., 2018). 이러한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학업 성취와 집행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St. Clair-Thompson과 Gathercole(2006)

은 억제, 전환, 최신화에 작업기억(working memory)도 더하여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 능력을

살펴보았다. 작업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여 처리에 쓰일 수 있게 하는, 제한된 용량을

가진 인지 체계를 말하는데(Miyake & Shah, 1999), 이들은 집행기능 하위 요소 하나에 대하여

두 개의 과제를 사용하였고 특히 작업기억 측정 도구로 구어 작업기억 과제와 시공간 작업기억

과제 모두를 포함하여 작업기억에 대해서만 네 개의 과제를 사용하는 등 집행기능 측정 도구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이에 앞서 Miyake 등(2000)의 연구는 참가자들의 억제, 전환, 최신화 능력

뿐만 아니라 작업기억도 살펴보고자 작업기억의 조작 폭(operation span)을 측정하였다.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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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작업기억의 조작 폭 점수가 억제나 전환보다도 최신화 능력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조작 폭과 최신화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작업기억이

라는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로서의 작업기억과 관련하여 Nyberg

와 Eriksson(2015)은 인지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작업기억의 주요 특징들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에 의하면 좁은 범위에서의 작업기억은 이후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작동 중인

것으로서 정보를 보유하는 기능이며, 넓은 범위에서의 작업기억은 다수의 복합적 목표가 활성

화될 때 행동을 조정 및 조직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시된 정보를 조작하고 최신화하는 능력

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흐름과 동시에 작업기억은 언어 발달의 기저 요인으로서 주목받아 온 것

이기도 하다. Baddeley(1992)에 의하면 작업기억은 기억, 주의집중, 인지 활동의 중심에서 기능

한다. 이러한 종속 체계에서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라는 작업기억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인

말 지각 및 산출 체계의 전개를 앞서 언급한 집행기능들이 활동 기억에 쓰일 수 있는 지점에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운루프 모델은 말 지각 및 말 산출 모델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 작업기억의 다른 요소들 중 시공간 잡기장(visuospatial sketchpad)은 시지각과

행동의 처리와 긴밀히 연결되며, 중앙관리자(central executive)는 주의력 및 행동 조절과 나란

히 발달하는 체계로 행동의 주의력 조절과 관련된 측면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처럼 작업기억

은 복합적 인지 과제 수행의 일부이자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체계로서 충분히 생산적인

것이라 증명되고 있다. 개별적 차이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작업기억을 언어 이해와 추론

을 포함한 중요한 과제들에서의 수행력과 연결 지었고, 한층 분석적인 접근법을 통해서는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신경심리학적 결함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는 동시

에 정상적 인지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Baddeley, 1992).

본 연구는 학령기 일반 아동과 어휘 지연 아동이 보유한 핵심적 집행기능 요소들(억제, 전환,

최신화)과 작업기억을 다양한 도구로 측정하여, 이들 요소가 관용어 이해능력과도 유의한 상관

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학령기 아동

의 관용어 이해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억제, 전환, 최신화, 작업기억과 같은 인지적 측면

에서 모색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3.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의 관계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작업기억은 어휘 습득(Gathercole et al., 1992), 문법 형태소 습득(Ellis

Weismer, 1996), 문장 이해(Montgomery, 2000)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언어 발달 기저 메커니즘으로서 작업기억에 주목하여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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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업기억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Ellis Weismer, 1996;

Gathercole & Baddeley, 1990a; Just & Carpenter, 1992; Leonard et al., 2007; Montgomery,

1995). 언어와 작업기억의 관련성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적 결함과 작업기억 간 상관관계

가 보고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다양한 작업기억 과제를 개발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을 확인하고

언어장애를 선별 및 진단하는 도구로써 사용하고자 하였다. 아동이 새로운 어휘를 학습할 때,

어휘집에 없는 낯선 음운 목록 조합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이 요구되므로(김신영, 임동선,

2015) 음운작업기억은 새로운 어휘 습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Gathercole & Baddeley, 1990b;

Hoff, Core, & Bridges, 2008). 이러한 음운작업기억을 평가하는 대표적 도구로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 과제가 있다(Gathercole, 2006).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서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고, 음운작업기억의 결함은 어휘 발달(Gathercole &

Baddeley, 1990b), 문장 이해(Montgomery, 1995)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Key-DeLyria와 Altmann(2016)은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행기능 요소

들로 억제, 전환, 최신화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발화의 메시지가 전개될 때, 현재

담화에 대한 이해는 계속적이고 실시간으로 최신화되어야 한다. 발화 내 단어들의 의미 겨루기

과정에서 적절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과해 내려면 억제 능력이 필요하며, 대안이 되는 문장

들을 넘나들며 각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환 능력이 요구된다. 상충하는 정보

들을 재분석하기 위해서는 진행 과정에 있는 담화에 대한 이해를 최신화하고 이전 해석을 억제

해야 한다. 이들에 의하면 집행기능 중 억제와 전환, 최신화는 일상 언어 처리 및 이해에 사용

되는 필수 요소들이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 읽기, 학습 등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

는 관용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선행연구의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 언어의 처리와

이해에 쓰이는 집행기능 하위 요소들(작업기억, 억제, 전환, 최신화)이 동일하게 활성화될 것으

로 보이며, 관용어만 단독으로 주어지는 경우와 같이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용어가 사용되

는 맥락이 충분히 주어져 추론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기제로 작업기억, 억제,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 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집행기능과 언어 능력의 밀접한 연관 및 상호작용과 그 기저에 놓인 메커니즘에 대한 국내외

의 많은 연구들은 일반적 언어 발달을 보이는 집단과 언어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이루어져

왔다(양윤희, 임동선, 2018; 유지원, 임동선, 2018; 임동선, 김신영, 양윤희, 2015; Borella & De

Ribaupierre, 2014; Ellis Weismer et al., 2005). 그 가운데 특히 양윤희와 임동선(2018)은 어휘

지식과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점을 들어 학령전기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

을 비교함으로써 아동의 어휘 습득에 집행기능(작업기억, 억제조절, 전환)의 역할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어휘 지식과 집행기능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반

아동의 어휘 습득(acquisition) 양상과 달리 어휘지연 아동은 의식적 노력을 기울여 집행기능을

활성화시켜야 어휘 학습(learning)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지원과 임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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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학령기의 어휘취약 아동과 또래 일반 아동의 집행기능(작업기억, 억제, 전환)이 어휘

및 읽기를 포함한 언어 능력과 어떤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두 연구자는 집행기능과 언

어 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일반 아동에 한하여 나타나는 한편 어휘취약 아동의 경우에는

집행기능이 언어와 연관된 능력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휘취

약 아동의 언어 능력에는 집행기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유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능은 은유의 이해와 생성 모두에 중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으며

(Chiappe & Collins, 2007), Bishara와 Kaplan(2016)에 따르면 학습장애 아동들도 집행기능

(Reiter, Tucha, & Lange, 2005)과 비유언어 이해(Lee & Kamhi, 1990) 모두에서 어려움을 나타

냈다. 학자들이 설명하였듯이 은유 및 비유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능력은 인지 수준, 창의성,

추상적 사고 능력을 반영하며, 이러한 능력들은 여러 해에 걸쳐 향상되므로 은유적 사고 능력

이라는 지표는 아동의 학령기 동안의 개념 발달과 언어 능력 또한 시사한다(Lee & Kamhi,

1990). 마찬가지로 Bishara와 Kaplan(2016)은 일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행기능

과 비유적 표현 이해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집행기능과 화용 능력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Champagne-Lavau와 Joanette(2009)의 연

구와 맥락을 함께한다. Häuser(2015)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연구들(Galinsky &

Glucksberg, 2000; Papagno & Caporali, 2007; Papagno et al., 2003; Rizzo, Sadrini, &

Papagno, 2007)은 관용어 이해가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이해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통제 및 집행기능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다. 문자 그대로 언어를 처리하는 일은 대개 자동

적이므로(Miller & Johnson-Laird, 1976; Stroop, 1935), 사람들은 관용어를 처리하면서 문자 그

대로의 단어 의미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능동적 억제를 통하여 복수의 활성화된 의미들

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비유적 의미에 대한 선택을 조정하고자 인지적 통제에 더 큰 부담이

부과된다(Häuser,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관용어 이해능력 과제를 문맥 유무

조건에 따라 독립과제와 문맥과제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집단별 오류 유형(문자적 해석, 문맥과 무관

한 해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집행기능 과제들을 사용함

으로써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과제 수행력의 관계를 분석하여 관용어 이해능력과 언어

및 인지 발달 기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효과적 관용어 학습을 위한 측면에 대하여 고찰

해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맥 유무 조건(독립과제, 문맥과제)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은 집단(어휘지연 아동, 일

반 아동) 간 및 집단 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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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용어 이해 과정에서의 오류 유형은 집단(어휘지연 아동, 일반 아동) 간 및 집단 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의 상관관계가 집단(어휘지연 아동, 일반 아동) 간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이 문맥 유무 조건에 따라 어떠한 특성

을 보이며 집행기능의 어떤 하위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지역

의 초등학생 128명 중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의 수용어휘 백분위 점수에

따라 37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별하여 표집하였으며, 어휘지연 아동은 4학년 6명, 5학년 6명, 6

학년 7명으로 19명, 일반 아동은 4학년 5명, 5학년 7명, 6학년 6명으로 18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관용어 이해 과제는 지문과 선지를 읽고 답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어휘지연 아동은 (1) 담임교사의 보고에 의하여 지능 발달과

언어 발달 수준이 정상이며 감각장애와 기타 정서장애 이상이 없는 아동, (2)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에서 수용어휘 백분위 점수가 20%ile 미만인 아동, (3) 구문의미

이해력검사(KOSECT; 배소영 등, 2004) 점수가 또래 규준 정상 범주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며,

연령 초과 시에는 9세 규준 50%ile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1) 담임교사의

보고에 의하여 지능 발달과 언어 발달 수준이 정상이며 감각장애와 기타 정서장애 이상이 없는

아동, (2)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의 백분위 점수가 80%ile 이상인 아동,

(3) 구문의미이해력검사(KOSECT; 배소영 등, 2004) 점수가 또래 규준 정상 범주 혹은 그 이상

이며 연령 초과 시 9세 규준 50%ile 이상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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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관용어 이해 과제

본 연구는 관용어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로, 문맥 유무 조건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

대한 선행연구(현혜숙 등, 2011)의 관용어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관용어 과제는 24개의 관용어를 선정하고 독립과제와 문맥과제 각각에 동일한 관용어를

문항당 한 개씩 배당하여 총 48문항을 사지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관용어 과제는

선행연구의 전체 관용어 목록에서 16개의 관용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총 40개의 관용어를

사용하였고, 선택지의 수를 삼지선다형으로 수정하여 목표 관용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세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문맥 유무 조건을 달리하기 위하여, 관용어와 그에 대한

선택지가 제시되는 독립과제 1세트 40문항, 독립과제와 동일한 관용어에 대하여 의미 파악을

위한 문맥 단서를 제공하는 짤막한 이야기 지문이 선택지와 함께 제시되는 문맥과제 1세트 40

문항의 전체 2세트 80문항으로 본 연구의 관용어 이해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관용어 과제의 제시문과 선택지 내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수정하였고, 고유명사와

문맥과제의 지문 내용을 특정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조정하였으며, 기존 과제 검사지에 연습

문항이 제시된 것과 달리 이를 삭제하고 과제 응답 방법을 구두로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독립과제와 문맥과제의 문항별 선지 순서를 가급적 과제 간 동일하지

않게 배열하였으며, 학습 효과를 배제하고자 독립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본 과제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과제 수행 방법을 구두로 안내하였고, 아동이 과제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검사지를 제공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였다. 제한 시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아동이 충분히 생각한 뒤에 답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아동

이 반응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택을 인정하여 채점하였다. 관용어 이해 과제 제시의 예

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나. 집행기능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집행기능을 작업기억(working memory), 억제(inhibition), 전환

(shifting)의 세 가지 하위 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집행기능 각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과제는 비단어 따라말하기(Non-Word Repetition, NWR; 임동선, 김신영, 양윤희, 2015),

정지신호과제(Stop Signal Task, SST; 임동선 등, 2015), 차원전환카드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임동선 등, 2015)로, 측정 도구 각각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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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기억 - 비단어 따라말하기(Non-Word Repetition, NWR)

아동의 음운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고려한 임동선 등

(2015)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해당 과제는 기존 한국어 단어들과 유사성이

낮은 20개의 비단어가 2음절부터 6음절까지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지식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작업기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는

비단어 목표 자극을 아동에게 직접 읽어 주는 방식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음절 간 길이를 동일

하게 하고 음도, 강도와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비단어를 듣고 난 뒤 즉시

따라 말하게 하여 아동의 수행을 녹음하였고, 음절 길이가 점차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비단어

를 제시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 방법을 아동에게 안내

하였으며, 연습 문항을 통하여 아동이 과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숙지한 것으로 판단한

후에 본 문항을 실시하였다. 별도로 마련된 조용한 교실에서 아동과 연구자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검사 종료 후 연구자는 녹음된 아동의 반응을 전사하여 음절정확도를 분석하였다.

(2) 억제 - 정지신호과제(Stop Signal Task, SST)

아동의 억제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로는 정지신호과제(Stop Signal Task, SST; 임동선 등,

2015)를 사용하였다. 정지신호과제는 컴퓨터 화면에 목표 자극이 나타날 때 버튼을 누르는 한편

비목표 자극이 나타날 때 행동을 억제하게 하여 억제 및 조절 능력을 측정한다. 아동은 제시되

는 목표 자극과 비목표 자극 중 목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지시 받는다. 본 과제는 빨간 불, 초

록 불, 검은색 정지 표식으로 구성된 총 세 가지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목표 자극

인 Go-Signal에서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빨간색 버튼을, 초록 불이 들어오면 초록색 버튼

을 눌러야 하고, 반면 비목표 자극인 Stop-Signal에서는 화면에 검은색 정지 표식이 나온 뒤

어떤 색상의 불이 들어오더라도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지신호과제는

Go-Signal 81개와 Stop-Signal 19개의 총 100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각 500ms 동안 화면에 나타나고 1,500ms의 간격으로 제시되었다. 검사자

는 아동에게 연습 문항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아동이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판단한 후에

본 문항을 진행하였다. 정지신호과제에서의 아동의 과제 수행 정확도와 반응 속도는 E-Prime

2.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었다.

(3) 전환 - 차원전환카드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전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원전환카드분류(Dimensional Change Card Sort, DCCS;

임동선 등, 2015)를 사용하였다. 아동은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자극을 본 뒤에, 각 수행 단계의

규칙에 따라 해당 자극을 분류하도록 지시 받는다. 그림 자극은 빨간 토끼, 초록 토끼, 빨간 배,

초록 배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개는 목표 자극으로 컴퓨터 화면의 중앙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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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보기 자극으로 목표 자극의 양 옆에 제시된다. 본 과제는 6문항의 전환 이전(pre-switch)

단계, 6문항의 전환 이후(post-switch) 단계, 12문항의 심화 단계의 세 과정으로 나뉘는데, 아동

은 매 단계 각기 다른 규칙을 적용하여 분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전환 이전 단계는 아동에

게 색깔 게임(color condition)으로 소개되고, 아동은 목표 자극과 동일한 색상의 자극을 보기

자극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환 이후 단계는 모양 게임(shape condition)으로 소개

되며, 아동은 목표 자극과 동일한 모양을 보기 자극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화 단

계(dual condition)에서는 전환 이전 단계와 전환 이후 단계의 두 가지 규칙을 모두 적용할 것

이 아동에게 요구된다. 즉 목표 자극이 검정색 테두리 없이 제시되면 모양 게임을 수행하고, 목

표 자극이 검정색 테두리 안에 제시되면 색깔 게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본 검사 전

아동에게 과제 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연습 문항을 충분히 제공하여 아동이 과제를 정확히 이해

한 것으로 판단한 후에 본 문항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수행은 정반응을 1점, 오반응을 0점으로

산출하여 총 24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과제 수행의 정확도와 반응속도는 E-Prime 2.0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기록되었다.

다. 연구 절차

(1)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관용어 이해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생활연령 10세 6개월의 일반 아동 1인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가 아동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와 관용어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아동이 관용어 이해 과제 수행을 완료하기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아동은 독립과제 40문항 중 다섯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서 정반응하였고,

문맥과제 40문항 중 두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에서 정반응하였다. 검사 및 과제 수행 종료까지

특이점이 없었으므로 관용어 이해 과제의 내용 면에서 추가적으로 수정된 사항은 없었으나, 본

검사 실시 전 연구자의 추후 검토에 의하여 독립과제와 문맥과제에서 문항별로 선지가 배열되

는 순서를 과제 간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실험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와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검사와 실험 과제 수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모든 연구자는 실험

이 시작되기 전 각 검사 도구와 과제의 절차 및 채점 방법을 숙지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에는 SPSS version 19(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다.

집단 간 관용어 이해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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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집단 간 및 집단 내 관용어 과제 조건별 오류 유형에 대해서는 다변량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서 관용어 이해능력이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 중 어떤 기능과 상관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가) 관용어 이해 과제 채점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제출한 답안은 24시간 이내에 연구자가 검토하였고, 문항마다 정반응

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문항당 1점으로 독립과제와 문맥과제 각 40점씩 총 80점

을 만점으로 산출하고, 원점수를 자료 분석과 처리에 활용하였다.

(나) 관용어 이해 과제 오류 유형 및 빈도 분석

관용어 이해 과제에서 오반응을 보인 문항들에 대하여 각 아동의 오류 유형 개수를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오류로 분류하여 오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다) 집행기능 하위 요소 측정 및 분석

본 연구는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인 작업기억, 억제, 전환 능력을 측정하는 집행기능 과제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각 과제의 점수는 모두 정반응을 1점, 오반응을 0점으로 산출하였다. 이

에 따라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는 음절정확도를, 정지신호과제는 조건별 정반응 원점수 총점

을,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는 조건별 정확도를 자료 분석과 처리에 활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및 집단 내 과제 조건별 관용어 이해능력 비교

집단(어휘지연 아동, 일반 아동) 간 및 집단 내 과제 조건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을 비교하

기 위하여, 집단 간 관용어 이해 과제의 총점과 집단 내 독립과제 총점, 문맥과제 총점을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독립과제에서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평균 26.84점

(SD=8.28), 일반 아동 집단은 평균 34.56점(SD=3.88)으로 나타났고, 문맥과제에서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평균 31.21점(SD=6.99), 일반 아동 집단은 평균 34.28점(SD=6.92)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의 문맥 유무 조건별 관용어 이해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228 교육학연구 제57권 제4호

<표 1>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의 관용어 이해 과제 조건별 평균 점수

일반 아동(n=18) 어휘지연 아동(n=19)
독립과제 34.56(SD=3.88) 26.84(SD=8.28)
문맥과제 34.28(SD=6.92) 31.21(SD=6.99)

집단 간 문맥 유무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의 차이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어휘지

연 아동, 일반 아동)을 피험자 간 변인으로, 과제 조건(독립과제, 문맥과제)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관용어 이해 과제에 대하여 어휘지연 아동 집단

은 일반 아동보다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1,35)=7.36, p<.05). 즉

어휘지연 아동 집단의 관용어 이해 과제 점수는 29.03점으로, 일반 아동 집단의 점수인 34.42점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두 집단의 과제 조건(독립과제, 문맥과제)별 관용어 이해능력에

서는 문맥 유무 조건에 따른 과제 수행력의 차이가 유의하였다(F(1,35)=4.30, p<.05). 독립 조건에

서의 두 집단의 관용어 이해 과제 평균 점수는 30.70점으로, 문맥 조건의 관용어 이해 과제 평균

점수 32.74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다시 말해, 문맥 유무 조건에 따라 과제 수행

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는 독립과제보다 문맥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또한 문맥 유무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35)=5.55, p<.05).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 아동 집단은 문맥 유무에 상관없이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문맥과제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수행력을 보였다.

[그림 1]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의 관용어 이해 과제 수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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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및 집단 내 관용어 이해 과제의 오류 유형 비교

본 연구의 관용어 이해 과제의 선택지는 관용적 해석, 문자적 해석 오류,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오류 유형을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

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류 빈도의 평균은 일반 아동 집단 1.8, 어휘지연 아동 집단

3.7로 어휘지연 아동의 오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35)=8.27, p<.05). 두 집단의 과제 조건

별 오류 빈도는 독립과제에서 3.1, 문맥과제에서 2.3으로 독립과제에서의 오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1,35)=7.04, p<.05). 어휘지연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과제 조건별 평균 오류

빈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표 2> 문맥 유무 조건에 따른 관용어 이해 과제 오류 유형별 오류 빈도

일반 아동(n=18) 어휘지연 아동(n=19)
독립과제_문자적 해석 2.50 6.68
독립과제_무관한 문맥 2.44 5.95
문맥과제_문자적 해석 0.94 4.05
문맥과제_무관한 문맥 1.72 4.05

집단 간 및 집단 내 관용어 과제 조건별 오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

(MANOVA)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용어 독립과제에서 문자적 해석 오류가 집단 간 유의

하였고(F(1,35)=12.14, p<.05),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가 집단 간 유의하였다(F(1,35)=10.69,

p<.05). 또한 관용어 문맥과제에서도 문자적 해석 오류가 집단 간 유의하였고(F(1,35)=10.71,

p<.05),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가 집단 간 유의하였다(F(1,35)=6.35, p<.05). 이와 같은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의 관용어 이해과제 오류 유형별 오류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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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간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하위 요소의 관계

집단 간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들(작업기억, 억제, 전환)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문맥 유무 조건별로 집행기능 하위 요소에 대한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 관용어 독립과제와 상관을 보인 집행기능 하위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관용어

문맥과제와 상관을 보인 집행기능 하위 요소는 정지신호과제의 세부 조건 중 Stop-Signal에서의

수행 능력인 SST_STOP(r=.591, p<.05)으로 나타났으나, 작업기억 과제의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들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3]에 제시

하였다. 한편, 어휘지연 아동 집단에서 관용어 독립과제와 상관을 보인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는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한 과제인 비단어 따라말하기의 음절정확도로 나타났으나(r=.51, p<.05),

정지신호과제,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휘지연 아동

집단에서 관용어 문맥과제와 상관을 보이는 집행기능 하위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3> 일반 아동 집단의 조건별 관용어 이해 과제와 집행기능 과제 간 상관계수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지신호
과제_GO

정지신호
과제_STOP

차원전환
카드분류
_색깔

차원전환
카드분류
_모양

차원전환
카드분류
_색깔&모양

독립과제 .374 -.092 -.062 .485* -.221 -.058
문맥과제 -.077 -.135 .591** -.062 -.134 .307

*p<.05, **p<.01

[그림 3] 집단별 문맥과제 총점과 정지신호과제_STOP 총점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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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휘지연 아동 집단의 조건별 관용어 이해 과제와 집행기능 과제 간 상관계수

비단어
따라말하기

정지신호
과제_GO

정지신호
과제_STOP

차원전환
카드분류
_색깔

차원전환
카드분류
_모양

차원전환
카드분류
_색깔&모양

독립과제 .510* -.105 -.003 .234 .193 -.139
문맥과제 .420 -.029 -.150 -.038 .086 .045

*p<.05, **p<.01

[그림 4] 집단별 독립과제 총점과 비단어 따라말하기 음절정확도 산점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에게 관용어 이해 과제를 문맥 유무 조건에

따라 독립과제와 문맥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여 일반 아동과 어휘지연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이

집단 간 서로 다른지 알아보았고, 집단별로 오류 유형(문자적 해석 오류,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

류)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과제 수행력

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하위 요소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에 따라 관용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측면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령기 4-6학년 어휘지연 아동들은 문맥 유무 조건에 상관없이 또래

일반 아동들보다 제한된 관용어 이해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용어 이해 과제는

문맥 유무에 따라 독립과제와 문맥과제로 나뉘었는데, 전체 아동은 독립과제보다 문맥과제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며,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하여 독립과제와

문맥과제의 수행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의 아동 모두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보다 문맥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관용어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용어를 언어적 맥락과 함께 제시할 때 이해도가 높아지고 읽기 이해능력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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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된 아동일수록 관용어 이해능력도 뛰어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Ackerman, 1982;

Cain & Towse, 2008; Levorato & Cacciari, 1995).

또한, 문맥 유무와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은 과제 제시 조건에

상관없이 높은 수행력을 나타냈으나,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관용어를 단독으로 제시한 조건에

비하여 문맥을 함께 제시한 조건에서 수행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용어

이해에 있어서 의미적 단서로서 문맥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맥락에서 관용어를 제시하는 경우 관용어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김하늬, 2012; Nippold & Taylor, 1995).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7-10세 일반 아동

은 문맥이 제시된 상황에서 관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다는(Cain, Towse, & Knight, 2009)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김수진, 황민아와 고선희(2017)에 의하면 만 10-11세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 집단은 문맥이 주어졌을 때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하였고, 학령기 저소득가정

아동의 관용어 이해 특성을 살펴본 김미란과 정경희(2017)도 마찬가지로 문맥을 활용한 조건에

서 관용어 이해능력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일관된 연구 결과들은 독립 조건보다

문맥 조건에서 관용어 이해능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점이 어휘지연 아동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Nippold와 Taylor(1995)가 제시한 바와 같이 문맥을 통하여 언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관용어 이해에 중요함을 반영한다.

한편 읽기이해부진 중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대한 연구(송현주, 김재옥, 2016)는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해당 연구는 문맥의 제시에 의하여 관용어 이해에 영향을 받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은 문맥 제시 조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읽기이해부진 학생들의 경우 문맥을 단서로 활용하는 상위언어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 집단의 구성이 일반 학생은 100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읽기이해부진 학생은 10명으로 대상자 수의 집단 간 불균형이 컸으며, 과제 제시

방법과 과제 유형이 본 연구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들은 문맥 조건에서 관용어 이해 과제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휘지연 아동의 문맥과제

수행력이 유의미하게 증진된 것은 아동이 관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추론

능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발달했다면 맥락 단서를 통하여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휘지연 아동이 추론 능력을 적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에서 수용어휘의 백분위 점수가 20%ile 미만인 아동을

어휘지연 아동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

어휘력 검사는 구두로 제시되는 단어를 그림 선택지에서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수용어휘력을,

그림 문항에 해당하는 단어를 직접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어휘력을 측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수용어휘력은 텍스트 추론 능력을 포함한 어휘 이해 능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어휘지연 아동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추론 능력을 포함하는 어휘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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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일반 아동의 수준에 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본 연구의 관용어 이해 과제에 제시된 선택지는 관용적 해석, 문자적 해석 오류,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집단의 아동이 관용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지 혹은 문맥 조건에서 맥락 단서를 활용하는지 살펴보고자 오류 유형을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오류 빈도에 대하여 어휘지연

아동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집단은 모두 문맥 조건보다 독립 조건에서의 오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관용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휘지연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더

큰 어려움을 갖지만,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문맥 단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 간 및 집단 내 관용어 과제의 조건별 오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독립과제에서 문자적 해

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의 빈도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두 집단 모두

문자적 해석 오류를 더 많이 나타냈다. 이는 어리거나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이 비유언어를 문자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하였던 Levorato와 Cacciari(199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문맥과제에서도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에 대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어휘지연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아동의 경우 문맥과제에서 문맥과 무관한 오류를 더 많이 보였으나, 어휘지연

아동은 문맥과제에서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오류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 간 관용어 이해능력과 집행기능 하위 요소들(작업기억, 억제, 전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관용어 독립과제와 작업기억 과제인 비단어 따라말하기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관용어 문맥과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집행기능 하위 요소 과제는

없었다. 즉 어휘지연 아동의 관용어 독립과제 수행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집행기능 과제는

작업기억을 측정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작업기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는, 작업기억 중에서도 음운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구어로 저장

하고 조작하는 음운작업기억 과제에 해당한다. Alt(2011)는 언어 능력에 결함이 있는 아동들은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 수행에 취약할 것이라 보고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따라 말할 때 음운단기기억 및 작업기억의 결함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단어 따라말하기와 어휘 학습 모두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음소를 조합

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Gathercole(2006)은 이와 같은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과제 수행과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어휘지연 아동의 경우는, 어휘 발달 지연

이라는 언어 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음운작업기억을 측정하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에서 낮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음운작업기억이 취약하므로 친숙하지 않은 관용어를 단독으로

제시한 관용어 독립과제의 수행력과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의 수행력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휘지연 아동 집단에서 독립과제의 수행력과 음운작업기억

과제 수행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은, 관용어를 독립적으로 제시했을 때 어휘지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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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작업기억을 관용어 이해 기제로 사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아동 집단의 경우 관용어 독립과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집행기능 하위 요소 과제는

없었으나, 문맥과제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집행기능 하위 요소 과제는 억제 능력을 측정하

는 정지신호과제의 Stop-Signal 조건이었다. 정지신호과제는 시각 자극을 제시하여 억제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로, 목표 자극에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없는 자극을 얼마나 잘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령전기 언어발달지연 아동들이 억제 기능에 대하여 부족

한 수행력을 보였으며(Roello et al., 2015), 학령기의 언어발달지연 아동들 또한 억제조절 능력이

또래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았다(Im-Bolter, Johnson, & Pascual-Leone, 2006). 5-6세 학령

전기 어휘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윤희와 임동선(2018)의 연구에서 어휘지연 아동은 정지신

호과제 수행 정확도에 대하여 또래 일반 아동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Stop-Signal

조건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행력을 나타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어휘 학습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양윤희, 임동선, 배경란, 2015)에서도 어휘 학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집행기능의 억

제 능력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지신호과제에서 억제 기능이 취약한 어휘지연 아동

보다 일반 아동이 더 높은 수행력을 보인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아동은 목표 자극에 집중하는 동안 그와 관련 없는 자극을 억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

므로 관용어 이해 과제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문맥과제에서 맥락 단서가 아동의 억제

능력을 활성화하여 목표 반응인 관용적 해석에 분명히 집중하게 도와주어 억제 능력과 더욱 뚜

렷한 상관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어휘지연 아동 집단은 관용어 문맥과제와 억제 기능 간 유의한 상관을 나타

내지 않았는데, 이는 어휘지연 아동들의 취약한 억제 능력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방해 자극에 대한 간섭에 취약하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Spaulding, 2010)에 비추어, 본

연구의 어휘지연 아동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억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Wilson과 Kipp(1998)의 비효율적 억제 가설(inefficient inhibition hypothesis)을 지지한다.

억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휘지연 아동들은 관용어를 해석할 때 해당 관용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일차적 의미를 조합한 문자적 해석을 억제하기 어려워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어휘지연 아동의 경우 관용어 독립과제의 오류 유형 가운데 문자적 해석 오류 빈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결과도 억제 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의 하위 요소 중 전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와

관용어 이해 과제 간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환 능력은 이전 규칙을 억제하는 동시

에 목표 과제에서의 규칙에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데(Diamond, 2006;

Garon, Bryson, & Smith, 2008), 언어발달지연 아동은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하여 이전에 활성화

되었던 규칙을 억제하고 새로운 규칙으로 전환하는 데 취약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Marton et

al., 2012).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의 집행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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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환 능력을 측정한 결과, 어휘지연 아동의 수행력은 또래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윤희, 임동선,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차원전환카드분류 과제 수행 수준

이 집단 간 관용어 이해능력과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지연 아동 집단과 일

반 아동 집단의 전환 과제 수행력이 통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였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Arbel & Donchin, 2014; Dibbets, Bakker, & Jolles, 2006).

결론적으로 어휘지연 아동과 일반 아동의 관용어 이해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휘

지연 아동의 수행력이 낮았고, 관용어 이해 과제를 문맥 유무 조건별로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모두의 수행력은 문맥이 제시된 조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관용어 과제의 오류 유형에 있어서

도 문자적 해석 오류와 문맥과 무관한 해석 오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과제 조건별

로 살펴보면 독립과제에서는 두 집단 모두 문맥과 무관한 오류의 빈도보다 문자적 해석 오류의

빈도가 더 높았다. 한편 문맥과제에서는 일반 아동이 문맥과 무관한 오류를 더욱 빈번히 보인

반면 어휘지연 아동은 두 가지 오류 유형의 빈도가 비슷하였다. 일반 아동 집단의 관용어 이해

능력과 집행기능 수행력 간에는 문맥과제와 억제 기능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어휘지연

아동 집단의 경우 독립과제와 작업기억 능력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본래 128명의

학령기 아동을 표집하였으나, 다양한 검사 및 과제를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일정 동안

실시함에 따라 모든 과제 항목을 수행한 아동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휘지연 아동 19명, 일반

아동 18명으로 총 37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

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는 사례 수이므로, 후속 연구에서 대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본 연구의 대상자 규모로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관용어 과제를 분석할 때 관용어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살펴보

았다. 그러나 관용어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여 얼마나 친숙한지 혹은 관용어가 내포한 비유적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친숙도(familiarity)와 의미투명도(semantic

transparency)로 나뉠 수 있다. Nippold와 Taylor(2002)는 친숙도가 높은 관용어일수록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Gibbs(1987)는 아동이 투명한 관용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관용어의 유형을 다양화한 과제를 사용하여 관용어 이해능력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다면 각 집단의 오류 유형을 한층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관용어를 이해할 때 각 집단이 보이는 오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그러한 오류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오류

유형과 각 유형별 오류가 출현하는 원인을 연관 지어 설명한다면, 학령기 어휘지연 아동의 비유

어 학습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작업기억 측정 도구로 본 연구는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만을 사용하였는데, 선행연구(St. Clair-Thompson & Gathercole, 2006)와 마찬

가지로 시공간 잡기장 과제도 포함한다면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 간 상관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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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하므로, 비유언어에 관한 교육 및 평가 과정이 현장에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유언어가 학령기 아동의 일상 언어와 학습 상황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며 관용어와 같은 비유적 언어 능력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학령기 아동의 비유언어 능력 신장을 촉진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방법이 그와 관련된

이론 및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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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용어 이해 과제

< 독립과제 >

1. “눈이 높다”는 말은 무엇인가? ( )
1)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2) 좋은 선물은 백화점에 많다.

3) 키가 커서 눈의 위치가 높다.

2.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 )

1)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2) 남의 말이 안 들려서 귀를 쫑긋하다.

3) 남의 말에 비스듬하게 한쪽 귀를 낮게 하다.

3.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 )

1)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득하다.

2) 눈이 아파서 앞을 볼 수 없다.
3) 어두워져 앞이 캄캄하다.

< 문맥과제 >

1. 내일은 아빠의 생신이다.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엄마와 백화점에 갔다. 엄마는 선물을 고르시며

“아빠가 눈이 높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눈이 높다”는 무슨 뜻일까? ( )
1) 키가 커서 눈의 위치가 높다.

2) 좋은 선물은 백화점에 많다.

3)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

2. 이번 시간에 받아쓰기 시험을 보기로 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피구 경기를 하는지 시끄러웠다. 선생님

은 창문을 닫으시며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무슨 뜻일까? ( )

1)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2) 남의 말이 안 들려서 귀를 쫑긋하다.
3) 남의 말에 비스듬하게 한쪽 귀를 낮게 하다.

3.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원어민 영어 선생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원
어민 영어 선생님은 영어로 교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셨고, 나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서

“눈앞이 캄캄하다”는 무슨 뜻일까? ( )

1) 어두워져 앞이 캄캄하다.
2) 눈이 아파서 앞을 볼 수 없다.

3) 어찌할 바를 볼라 아득하다.


